
에이블스틱, 반도체용 접착제 수출확대

한국에이블스틱(대표 정병국)이 반도체용 특수 접착제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디지털밸리(옛 구로공단)에서 반도체용 다이 어태치(Die Attach)와 같은 특수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에이블스틱은 그동안의 내수 중심에서 수출로 전환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1200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02년 수출은 약 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주요 거래선을 현재의 28개 기업에서 2003년 35개로 늘려 30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국에이블스틱은 말레이지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필리핀 암코테크놀러지 등 동남아와 유럽 등의 약 8

개국에 반도체 제조용 본딩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제품을 생산해 오다 2000년에 서울 디지털밸리로 공장과 사무실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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